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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국에서 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 

가운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. 

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( , )

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년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, 2023

인 반면 경상북도는 로 집계되었다 두 지역 간 격차가 약 배에 이62.2% , 7.8% . 8

른다.

지중화율 상위 지역은 서울 대전 인천 세종 부산 (62.2%), (57.6%), (47.1%), (46.7%), 

으로 모두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하위 지역인 충(45.3%) , 45% . 

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은 모두 미만으(12.5%), (12.4%), (11.2%), (9.3%), (7.8%) 13% 

로 나타나 상위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, .



지역 간 지중화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지목된 

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씩을 부담한. 50%

다 이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. . 

실제로 전선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45% . 

반대로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이하에 그쳤다30% .

한편 배전 선로의 지중화율은 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 . 

지자체별 지중화율 격차가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음에도 지난 년간 개선되지 5

않은 것이다.

박지혜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지역 경관 및 안전에도 더 열 “　

악해지는 셈 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도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” , “

수 있도록 비용 부담 비율 개선 등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끝” 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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